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낱말퍼즐 정답

걸그룹 블랙핑크가 미국 유명 TV프로그램에 잇따

라 출연하며 글로벌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.

블랙핑크는 20일 ABC 인기 심야 토크쇼‘지미 키

멀 라이브’에 K팝 걸그룹 최초로 출연했다.

‘지미 키멀 라이브’는 코미디언 지미 키멀이 2003

년부터 진행하는 토크쇼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

통령,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정치인과 팝스

타 등이 출연한 프로그램이다.

키멀은“K팝이라는 어마어마한 왕국에서도 가장 

인기 있는 걸그룹”이라고 블랙핑크를 소개하며 화

상 인터뷰를 시작했다.

제니는 지난해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으로는 처음 

출연한 미국 음악 축제‘코첼라 페스티벌’에 관한 질

문에“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고 싶

은 꿈의 무대일 것”이라며“연습생 시절 코첼라 무

대 영상을 찾아보는 것이 즐거웠다”고 답했다.

이 밖에도 블랙핑크는 팬덤 명인 블링크가 가진 의

미, 다른 아티스트와의 만남 등을 놓고 키멀과 대화

를 주고받았다.

블랙핑크는 이날‘디 앨범’타이틀곡인‘러브식 걸

즈’(Lovesick Girls) 무대도 선사했다. 블랙핑크는 컨

트리풍의 기타 선율과 레트로한 댄스 사운드에 맞춰 

힘차면서도 유연한 군무를 선보였다. 

21일에는 ABC 방송의 유명 아침 토크쇼‘굿모닝 

아메리카’에 출연해서도‘러브식 걸즈’(Lovesick 

Girls) 무대를 선보였다. 이 무대는 타임스 스퀘어 전

광판으로 생중계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블랙핑

크의 퍼포먼스를 볼 수 있게 했다.

블랙핑크는 화상으로 진행자 마이클 스트라한과 

짧은 인터뷰도 가졌다. 스트라한은 블랙핑크를 두

고“새 앨범인‘디 앨범’으로 기록 경신을 이어가

는 K팝 센세이션”이라고 소개했다. 블랙핑크는 이

런 성과에 놀랐느냐는 질문에“물론이다. 팬들에

게 감사하다.”고 답했다. 제니는“팬들이 보내주는 

사랑과 지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의미한다.”고 덧

붙였다.

‘굿모닝 아메리카’는 ABC의 대표 아침 방송으로, 

40년이 넘는 역사와 높은 시청률을 자랑한다. 

블랙핑크, 미국 유명 TV프로그램 잇따라 출연  ‘남산의 부장들’,
아카데미 출품작 선정

영화‘남산의 부장

들’(감독 우민호)이 

내년 아카데미에 도

전한다.

21일 영화진흥위원

회에 따르면‘남산의 

부장들’이 내년 4월 

열릴 예정인 93회 아

카데미 영화상 국제

장편영화 출품작으

로 선정됐다.

‘남산의 부장들’을 

비롯해 칸국제영화

제 공식 초청작인‘반

도’등 총 13편이 아카데미 국제장편영화상 부문 출품을 신청

했고,‘남산의 부장들’이 최종 출품 결정됐다.

‘남산의 부장들’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, 차지철 등 실

존 인물들을 둘러싼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다.

 

영진위는“‘남산의 부장들’은 비약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

룬 한국의 다소 어두운 역사를 정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

매력적인 영화”라며“미국에서 인지도가 높은 이병헌 배우의 

연기도 뛰어나다.”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

지난 1월 한국 개봉 후 누적 관객 475만 명을 동원했으며 2

주 연속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.

숨은그림찾기 정답

▲ ABC ‘지미 키멀 라이브’(위)와 ‘굿모닝 아메리카’에서 신곡 무대를 선보인 블랙핑크. 사진=YG엔터테인먼트

▲ ‘남산의 부장들’ 포스터. 사진=쇼박스


